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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 형제가 억울하게 죽은 사람

들의 무덤을 짓는 일을 도와 생계

를 이어가는 사연이 알려져 안타까

움을 주고 있다.

7일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에 따

르면 시리아에 사는 야잔(15)·자와

드(8) 형제는 학교에 가는 대신 무

덤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일

명‘사토장이’로 생계를 이어가고 

있다. 무덤을 만들 때 필요한 물을 

길어오기나, 무덤가 주위를 청소하

는 일을 도맡는다는 형제의 고된 

일상은 해도 뜨기 전인 매일 새벽 6

시 무렵이면 어김없이 시작된다.

야잔과 자와드 형제의 가족은 본래 시리아 북서부의 

알레포 지역에 살았지만, 테러집단 이슬람국가(IS)의 잦

은 공격으로 가족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다.이후 서북부 

터키 국경지대에 위치한 이들리브로 이주한 뒤 국제구

호개발 NGO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의 도움을 받아 간

베트남 남부 껀토시의 닝끼우에는 매우 특별한 레지

던트 호텔이 있다. 오직 가난하거나 병들어서 형편이 어

려운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데, 하루 숙박료가 단돈 

1,500동(약 7센트)~2만2,000동(약 20달러)에 불과하다.

끼엔 안 레지던트  호텔의 매니저 탄 린 씨는“사장인 

탄 응웬 씨가 우연히 껀토를 방문했다가 가난하고 병든 

사람들이 병원 복도와 벤치에서 지내는 것을 보고, 이들

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것”이라고 전했다.

총 13개의 방에는 4개의 침대와 에어컨 및 선풍기가 배

치되어 있다. 무료 와이파이 사용도 가능하다. 덥고 습

한 베트남 날씨에 누구라도 편안히 지내다 갈 수 있도록 

깔끔한 편의시설을 두루 갖췄다.

이 호텔에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병을 앓거나 치

료를 요하는 사람들이다. 상황이 어려운 노동자, 지방에

서 올라온 가난한 청년들도 이곳을 찾는다. 

리 낌 로안(41, 여)씨는“껀토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

무덤 파며 생계비 버는 어린 형제

하루 숙박료가 단돈 10센트인 호텔

허리케인 도리안이 무너뜨린 건물 잔해 속

에서 살아남은 강아지가 한 달 만에 기적적

으로 구조됐다.

CNN에 따르면 플로리다의 동물구조단은 

지난 4일 바하마 마쉬 하버의 무너진 건물 밑

에서 살아남은 강아지를 발견해 구조했다. 

구조대 대변인 체이즈 스콧 대변인은“구조

대가 띄운 드론에 생존 신호가 잡혔다.”라면

서“생후 1년 정도로 추정되는 강아지는 부서

진 유리와 에어컨 실외기 등 건물 잔해에 깔

려 거의 죽을 뻔했다.”고 설명했다. 

발견 당시 강아지는 뼈가 드러날 정도로 수

척해져 있었다. 구조대 대변인은 강아지가 한 

달 간 빗물을 먹으며 겨우 버틴 것으로 보인

다고 밝혔다. 구조대는 이 강아지에게‘기

적’(Miracle)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.

구조대 대장 로리 시먼스는“기적적으로 목

숨을 부지한 만큼, 어서 주인을 찾을 수 있기

를 기대한다.”고 말했다. 이어 만약 주인이 나

타나지 않더라도 미국으로 수송 허가를 받고 

나면 금방 새로운 가족을 만날 것이라고 덧

붙였다.

허리케인 도리안은 지난달 초, 최고 시속 

297㎞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채 바하마 

아바코와 그레이트아바코, 그랜드바하마섬

을 덮쳤다. 이 과정에서 최소 50명이 사망했

으며, 현재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실종

자는 2,500명에 이른다.

붕괴 건물서 한 달 만에
구조된 강아지

신히 현재의 일자리를 얻었다.

어린 형제와 아버지가 이슬람국

가의 폭격과 만행으로 숨진 이들

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받는 돈은 

고작 1,000리라(약 2달러) 정도에 

불과하다.

8살에 불과한 자와드는 세이브

더칠드런를 통해“무덤을 만드는 

일이 무섭진 않다. 어차피 모두 죽

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. 사람은 

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”고 말

했다.

자와드보다 7살 많은 형인 야잔은 시

신이 도착한 뒤 무덤을 만들 때 필요한 콘크리트와 물을 

섞는 일을 도맡아 한다.

어린 형제의 꿈은 학교에 가는 것이다. 자와드는 장난

감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버는 것이 희망사항이라고 

밝혔다.

받아야 하는데, 가까운 곳에 쾌적하고 저렴한 숙소가 

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고 행복했다”고 전했다. 

탄 린 매니저는“이곳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려

움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확신한다.”면서“대도시 한복

판에도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

사람들이 있다. 이에 우리의 지원도 멈추지 않을 것”이

라고 말했다.

▲ 하루 숙박료가 10센트도 안 되는 ‘끼엔 안 호텔’과 매니저 탄 린 씨

▲ 생계를 위해 무덤 파는 일을 하는 형제들

▲ 무너진 건물에서 한 달 만에 구조된 강아지 ‘Miracle’


